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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을 이해
하여 효과적인 비대면 임상 실습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경북 G시 소재 일 대학교에서 온라인
임상 실습을 경험한 4학년 학생 11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었다.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 이며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실하지 못함’, ‘의구심’, ‘답답함’, ‘힘겨움’, ‘여유로움’, ‘새로운 경험’의 6가지 주제 모음이 확인되어, 학생들은 온라
인 실습 기간 동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환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즉각적
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실습 운영 시에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실습에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실습 중 교수와 학생이 소통할 시간을 확보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설명을 제공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formulate an effective
online clinical practice operation pla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 fourth-grade  students who
experienced online clinical practice at a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Gyeongsang buk-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30, 2020, to December 10, 2020. The question addressed by this study was 
'What is the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As a result of the study, 6 thematic collections
were identified: ''A lack of sincerity, ''Doubt', 'It is frustrating', 'It is hard', 'Feel relaxed', and 'New 
experience'. While the subjects had the positive experience of learning new skills and knowledge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they also had the negative experience of not being able to meet the patients
in person and receiving immediate feedback. Therefore, in the case of online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comfortably engage with the patients and to provide immediate and 
continuous feedback and explanation by securing time for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uring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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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전문직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 

학문이므로 간호 교육과정에서의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
대학생이 인간의 잠재적, 실제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1]. 이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간
호지식과 술기의 적용과정을 배울 뿐 아니라,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2]. 이에 간호교육평
가원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간호 교
육에서 임상 실습을 1,000시간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3]. 그러나 코로나-19 (COVID –19: 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 -19) 사태는 2020
년 전국 대학들의 강의 시작을 늦추게 했고, 강의를 시작
한 대학들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
이 1, 2학기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마
무리하였다[4-6]. 1년이 지난 2021년 4월 1일 현재 코
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27,773,202명, 사망자 
수는 2,794,823명이며, 우리나라 또한 확진자가 매일 매
일 급속히 증가하여 누적 확진자 수 103,639명, 사망자 
수는 1,735명에 이르는 등[7]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속
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2021년 1학기의 강의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8].

연구자가 속한 대학 또한 2020년의 경우 3월 둘째 주
에 개강하여 1학기의 모든 이론과 실습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되었고, 2학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임상 
실습 과목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
시되었다. 2021년 1학기 또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비대
면으로 실시하게 되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간호학과 교
육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임상 실습 교육의 대부분을 실
재 현장실습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실습
만으로 마무리할 상황까지도 예상된다. 이는 간호대학생
이 환자를 직접 접함으로써 획득되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술 습득의 기회 부족은 물론, 간호사에게 필요
한 동료나 타 직종과의 협력을[9] 학습할 기회 또한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비
대면 실습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비대면 임상 
실습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양적 연구로 웹 기반 체험학습프
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10], 수학학습이나 자기효능
감에 대한 디지털 학습자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11] 등이 

있었고 질적 연구로는 국제 웨비나 후 문화적 인식을 조
사한 연구[12]와 온라인 수업 후 학생의 배려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연구[13]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양적연
구로서 온라인 정신 간호학실습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학
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
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14]와 간호 학생의 응급환자 간호 
임상 실습 온라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15]
가 있고, 질적 연구로 정신간호학 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
내실습 경험 연구[16]와 온라인 시뮬레이션 실습에 관한 
연구[17]가 있을 뿐 임상 실습의 중단으로 인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임상 실습을 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에서의 임상 실습이 
아닌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임상 실습을 
진행한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
다임이 된 비대면 수업과 실습 동안 간호대학생이 경험
한 어려움 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의 코로나-19사태나 또 다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대면 
실습상황을 지속하였을 때 학생들이 비대면 실습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연구주제에 대해 축
적된 지식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실습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
는 비대면 실습의 맥락이 살아있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하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임상 실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사고, 감정 및 반응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측
면에서 Colaizzi [18]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임상 실습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적 의미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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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Colaizzi[1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개인별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고 대면 실

습과 비대면 실습을 모두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 학생의 경우 임상 실습 경험
이 없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는 학과 홈페이
지 및 단체 대화방 알림 등을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
한 공고나 추천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한 후, 면담 참여
에 동의한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2.3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질적 연구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질적 연구 활동으로 질적 연구의 감각을 익히고, 현
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연구 중 선행문헌은 분석이 완료된 후 고찰하거나, 정해
진 분석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가 
지닌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4 자료수집

2.4.1 면담 질문 개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자의 경험을 기초로 온

라인 실습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 주 질문은 ‘온라인 실습 경험은 어떠한
가? 이었다. 부 질문으로는 ‘온라인 실습을 하는 동안 나
에게 생긴 일은 무엇인가.’, ‘ 온라인 실습 중 좋았던 점
은 무엇인가?’ ,‘온라인 실습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
가? 이었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면담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면담방식, 녹음하며 필
사한다는 점, 면담 도중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중단이 가
능하다는 점, 모든 자료는 실명이나 소속의 명시 없이 연
구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점, 녹음 파일도 연구자를 제
외한 그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점 등에 대해 일
대일 화상채팅을 통해 설명해주었으며 음성으로 동의를 
받았다. 면담 후 참여자의 개인적 정보를 삭제하고 자료
에 번호를 매겨 보관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기념

품을 지급하였다.

2.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구자가 참여자를 화상채팅을 이용한 심층 면
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
간 30분 내외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면담시간과 방법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채팅을 통해 일대일로 면담
하였고 면담 시 학생들이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기 생각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면담
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대화 내용
과 행동에 최대한 집중하여 경청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
가 질문을 하여 면담자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면담 시 나타난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메모하였다. 면담 후 녹음된 내용을 들으
면서 전부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직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면담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새
로운 내용이 없어 분석 시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
단될 때까지 면담을 하였다.

2.5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은 교과별 기존의 임상 실습을 

토대로 1학점 교과목의 경우는 1주일 (일일 9시간, 총 
45시간), 2학점 교과목의 경우 2주일(일일 9시간, 총 90
시간)씩 운영되었다.

실습 전 본 대학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교과별로 실
습현장에 관한 주요 시설 및 기관한 사진과 파트별 담당
자의 업무 설명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업로드하여 실습
기간 동안 일별로 각 파트별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목별 관련 핵심술기술의 술기 동영상을 업로드하
여 시청하면서 따라 하도록 하였다. 실습기간 동안은 매
일 실시간으로 현장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관한 
간호중재, 핵심기본간호술, 약물교육에 관한 동영상 강
의와 사례발표에 따른 학생상호간의 피드백과 교수의 피
드백, 핵심술기발표 및 피드백, 의학용어 평가, 관련퀴즈 
등을 화상 미팅을 통해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도 과목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매일 매일의 실습 활
동에 대한 실습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실습 마지막 날은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하였다. 2학기 실습의 경우 
교과목별로 1학기에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 방식에 
V-sim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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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ster Subject (credit)  Program content

 1st 

Nursing administration 
practice(1)

 Real-time video 
lecture,  Hospital 
search & discussion  

 Understanding the 
role of nurses by 
department

 Understanding normal 
and abnormal cases 
by subject

 Test : core skill,  
medical term

 Quiz related to actual 
content

 case study & 
feedback, discussion 
& feedback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Ⅲ(2)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are of the 
childⅠ(1)

Women's health 
nursing practiceⅠ(1)

Second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are of the 
childⅡ(1) 

 Real-time video 
lecture,  Hospital 
search & discussion  

 Understanding the 
role of nurses by 
department

 Understanding normal 
and abnormal cases 
by subject

 Test : core skill ,  
medical term

 Quiz related to actual 
content

 case study & 
feedback, discussion 
& feedback

 V-Sim

Women's health -
nursing practiceⅡ(1)

Comprehensive-
clinical practice(2) 

Table 1. Non-contact practice program

2.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중 Colaizzi[18]

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간호학과 4학
년 학생들이 온라인 실습 과정 동안에 겪은 경험을 파악
하였는데,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더욱 깊이 느끼고자 면
담 상황, 표정, 호소 등을 떠올리거나 면담 시 기록한 메
모를 동시에 검토하고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 청취하
며 기술하였다. 그리고 원자료를 여러 차례 주의 깊게 읽
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분류하였고, 이 진술들에 구성
된 의미를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분석기술로 주제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조직화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한 후 
주제가 참여자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
명의 참여자에게 이 메일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중립
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 고
찰을 하였고, 연구자 편견과 선입견 등을 배제하기 위하
여 연구의 전 과정 동안 판단을 유보하였다.  

3. 연구결과

본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에 대해 
27개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 도출된 의미에서 6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군(cluster of themes)으로 조직
하였다(Table 2).

 Theme clusters  Themes
 Getting lazy

A lack of 
sincerity Doing something else during practic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during practice

 Doubt
Doing practice as performing assignments
Anxiety about one's abilities

 Can't cooperate with colleagues

It is frustrating Inability to fully understand the
 patient's situation

Not receiving feedback on time 
when needed

 It is hard 
Difficulty practicing skills due to
 lack of practical materials

A daunting task

 Feel relaxed
 

Living a regular life

Comfort
Managing one’s time freely

Reduced economic burden

New 
experience

No burden about the patient

Learning the correct procedures 
and techniques
 If necessary, they can do the tests 
-they want

Table 2. Theme Cluster and Theme of Non-face- 
to-fac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제1 주제: 성실하지 못함
하위주제1. 점점 게을러짐
참여자들에게 임상에서의 대면 실습은 새벽에 일어나

는 등 사전에 준비할 일들이 많았으며 바쁘고 정신없이 
진행되었기에 항상 긴장 속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
으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일방적인 전달형식으로 진
행되는 온라인 실습은 자신들이 실습을 위해 컴퓨터에 
전원을 켜는 일 이외에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 없었기에 
매사에 서두르지 않게 되었으며, 과제 수행 또한 빨리 해
결하기보단 점점 미루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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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에 비해 비대면 실습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
하고 준비할게 없어서 게을러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임
상실습 때는 다음날 편하게 쉬기 위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해두고 나면 
다음날 편하게 쉬기 때문에.. .” (대상자 2)

“예를 들어 6시까지 하라고 하는 과제는 그 시간을 지
켜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막 밤 11시 59분까
지가 마감인 과제는 좀 시간을 좀 미뤄서 하게 되더라고
요 약간. 처음에는 분명히 시간을 지켜서 미리미리 해야
지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미뤄서 하게 되는 그
런 게 있더라고요.” (대상자5)
 
하위주제2. 실습 중 딴 짓을 함
참여자들에게 임상 실습은 현장의 특성상 실습 시간 

동안 실습에 집중하도록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실습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스스로 따
라 하고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실습 시
간 동안 자신의 수업 태도나 행동을 교수 등 타인이 볼 
수 없고 평가받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지함으
로써 실습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집중하기보
다는 컴퓨터를 켜둔 채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
거나 친구들과 문자나 통화를 하는 등 실습에 불성실하
게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업에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딴 길로 샐 수 있는 기회
가 많은...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것이 있었어요. 대면 
수업은 교수님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곳이 없
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보이
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폰을 
한다거나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요.”(대상자2)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보통은 교수님들이 캠을 켜두기
를 권장하시는데... 캠을 켜도 보통 노트북을 쓰니까 밑
에 폰이 있잖아요 노트북도 pc카톡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하는거죠 애들끼리 뭐 SNS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면 애들이 약속을 잡으니까 후딱 준비하려고 캠 끄고 씻
으러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진짜 다양하게 많은 활
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대상자 4)

자주 그런 것은 아닌데 출석만 하고 다시 조금 더 자거
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대상자 7)

하위주제3. 자꾸만 딴생각을 함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오
랜 시간 컴퓨터의 모니터만을 보게 되므로 집중도가 떨
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대면으로 임상 실습을 할 땐 친
구들의 적극적인 실습 참여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적극적
으로 실습을 하게 되었지만, 신체적 활동보다는 컴퓨터를 
통한 시각적 자극만을 주로 이용한 비대면 실습은 참여
자들에게 가끔 멍해지게 하거나 딴생각을 하게 하는 시
간이 되기도 하였다.

“컴을 키면, 처음에는 조금 보다가 중,후반부로 넘어가
게 되면 딴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같이 임상
실습을 하면 친구들이 하는 것 보면서 자극이 되어서 나
도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나 혼자 컴퓨터보고 
하는 실습이다 보니까 멍해지고...(대상자7) 

“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모니터만 보니까 재미도 없
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럴 때 마다 집중하
려고 하긴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실습은 역시 현장에 
가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대상자 10)

제2주제. 의구심
하위주제1. 과제수행 같은 실습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실재 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적은 개
수의 시나리오, 단편적인 검사나 약물 자료 제공, 몇 가
지의 일방적인 질문만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러한 질문
에 대한 답을 클릭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면
서 실습이라기보다는 이론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V SIM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딱 
그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면 만점을 받는 것이고, 하나라
도 잘못하면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실재라면 어떤 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인데, 너무 이렇게 ...어
쩔 수 없이...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클릭해서 
만점 받을 때 까지 하는 거죠.(대상자 5)

“V SIM을 보니까 약도 있고 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약은 너무 적고 검사도... 어떤 시나리오는 검사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그리고 V SIM 같
은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시나리오가 10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면이랑 
비교했을 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대상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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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고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어.. 다양하게... 물론  V SIM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
었지만, 전 그냥 V SIM할 때 실습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하는 시간.”(대상자 8)

하위주제2.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실습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설정

되어 있었는데 실재라면 참여자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것도 피드백 내용만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쉽게 100%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참여
자들은 100점을 맞아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고 생각할 수는 없었고 이러한 실습이 반복되자 과연 졸
업 후 자신이 간호사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V SIM을 한 번 하고 나면은 피드백 과정이 나오기 때
문에 그 피드백을 보고 다시 하면 바로 100점, 100%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정말 다 알아서 
100점을 맞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요”(대상자 3)

“비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너무 이론적인 것들이라서... 
이렇게 실습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못해낼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대상자 6)
 
제3주제 답답함
하위주제1. 동료와 협력할 수 없음
참여자들은 실재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적

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대학 친구들은 물론 타 
대학에서 실습 나온 동료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었던 반면, 비대면 상황에서의 실습은 혼자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고, 자신의 실수 경험이나 동료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경험의 기회 또
한 갖지 못했다.

  
“대면 실습을 가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서 현장 감각을 익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데, 비대면 실습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해요.”(대상자 11)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 배울 수
도 있고 같이 실습 나간 동기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실습가면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바이탈을 누가 하자 이런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
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
서 대면 실습이 더 유용하지 않았나 싶어요.”(대상자1)
  
하위주제2. 환자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참여자들은 직접 환자를 접할 수 있는 대면 실습에서

는 환자에게 직접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환자
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과
제나 간호계획 수립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실습은 교수가 제시한 사례만으로 과제를 수행해
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하더라도 이
러한 프로그램은 실재 환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정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답 및 피드
백으로만 구성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설정된 질문 이외에
는 참여자들이 환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없어 환
자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제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환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비대면 실습으
로 부족한 것 같아요. V SIM 같은 경우에도 환자랑 대
화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가...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걸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 중에
서 선택하는 거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
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V SIM에서 ‘어
디가 아프세요?’하고는, 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또 ‘알레르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들었어요.”
(대상자 9)

“특히 저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수님이 주신 것
을 가지고 케이스를 했으니까,, 솔직히 실습을 갔으면 
진짜 이 사람을 보면서 케이스를 하는 건데 그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케이스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대상자 10) 
 
하위주제3. 필요시 제때 피드백을 받지 못함
참여자들은 실재 임상 실습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실습지도 교수나 실습
지도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온라인
으로 실시되는 실습상황에서는 궁금한 것에 대해 휴대폰
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
는 상황이다 보니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다. 이
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바쁜 교수님들에게 폐를 끼
치는 것 같아 질문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또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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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실습을 위해 처음 접하게 된 여러 시스템의 사용법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었고, 프
로그램 연결이 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제대
로 된 것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피드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느
꼈다고 하였다.

“대면 실습에서는 바로 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답에 대
해서도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가 있는 카톡으로 하게 되면 계속 질문하기도 눈치 보이
기도 하고 교수님도 계속 폰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시
간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런 점이 좀 불편하지 않았
나싶습니다.“(대상자 6)

“첫 실습이 아동이었는데 V SIM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로그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OT자료를 주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동기들
과 헤맸던 경험이 있어요.”(대상자 8)

“어려웠던 경험은 ...하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와이
파이가 자주 끊기거나 또는 출석체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과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달
라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3)

제4주제 힘겨움
하위주제1. 부족한 실습물품으로 술기연습이 어려움
참여자들이 익혀야 하는 간호 술기는 특성상 지속적인 

반복연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 
물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나 실습 현
장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실습이 진행된 관계로 필요 물
품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술
기 연습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일부 재료들을 재사용
하였고, 술기 연습을 위해 필요하나 받지 못한 물품들은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대체할 물건을 찾아야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술기 연습 후에도 사용한 물품을 처리
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
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참여자들의 술기 연습에 대한 의
욕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물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습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물품

을 쓰고 또 쓰면서 실습을 하여야했기 때문에 귀찮은 점
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함이나 바
늘과 같은 위험폐기물을 분리할 통도 마련되지 않았습
니다. 병원과 실습실보다는 환경이 열악해서 실습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4)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어폰을 청진
기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
관절개관 관리를 할 때는 페트병을 잘라서 쓰는 등 물품
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한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영상 촬영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핵심 술기 절차를 익
히는 것보다 물품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7)

하위주제2. 벅찬 과제
참여자들은 비대면 실습 기간 동안 실재 환자와 접하

거나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을 경험하지는 못하였
다. 반면 실습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
시된 상황에 대한 답을 하거나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과
제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매시간 쌓인 과제를 해결하느
라 온종일 많이 힘들어하였다.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 
다 해내기 힘든 것도 있었구요...
맨날맨날 과제가 있다 보니까...계속 노트북에 과제 파
일이 늘어가고 자필로 써서 해야하는 것들이 많아 손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대상자 10)

“임상 실습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나 9시간 실습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과제를 하거나 지침서 같은 거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 실습의 경우는 실습해야 하는 시간
을 과제로 대처하다보니까 그 과제를 쳐 내기가 힘들었
어요.” (대상자 1)

제 5주제 여유로움
하위주제1.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 시 실습 duty에 맞추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온라
인 실습은 항상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6시에 끝나
도록 정해져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하는 스트레스가 
줄어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실습 시간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정해
진 점심시간에 맞춰 식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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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대면 실습 후에 이제 비대면 실습에는 딱 그 스
케줄이 9시부터 6시까지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이 
... 9시에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 언젠
가부터 눈이 저절로 9시에 떠지고... 중간 중간에 계속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겨 먹고 스케줄 대로 약간 일상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대상자 9)

“대면 실습의 경우 강박관념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가지
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대면 실습을 하는 
순간부터 불면증이 사라져가지고 수면 시간이 확실히 
늘었어요.”(대상자 6)

“집에 있으면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한데 비대면 실습
을 하는 동안에는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깐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 3)

하위주제2. 편안함
참여자들에게 대면실습은 이른 시간에도 실습복을 착

용하고 두발을 정리하는 등 실습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
고, 실습 시간에는 온종일 서 있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
던 반면, 온라인 실습은 가정에서 실시됨으로 실습을 위
해 실습복을 입거나 두발 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
며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진행됨
으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비대면 실습하면서 약간... 실습복을 자유롭게 편하게 
옷 입고 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맨날 앉아서 
과제 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되게 편했고, 머리망 
같은 경우도 데이때는 아침 6시 50분까지 병동 올라가
야하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면 덜 말리고 머리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덜 말린 경우에서 머리망을 
계속 하고 있으면 머리에 냄새도 날 것 같고 되게 그런
데 지금은 머리망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편
한 것 같아요.”(대상자 2)

“대면 실습 때 응급실의 경우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
에 너무 다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
였습니다. 비대면 실습을 하니까 계속 앉아서 있다는 점
에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8)

하위주제 3. 자유로운 시간 활용
참여자들은 대면 실습의 경우 실습을 마치고 난 후에

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했으
나 비대면 실습의 경우 실습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수
행할 수 있어 실습 시간 이후의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비대면 실습은 그 9시간 실습 안에 케이스 작성 시간
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방 케이스를 끝낼 수 있었어요. 
실습 후에는 온전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대상자 8)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하여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빨리 연습해서 촬
영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고 나면 개인시간이 많이 주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
을 벌 수 있었습니다.”(대상자 10)

하위주제4.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듦
참여자들은 대면 실습을 할 경우 실습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실습지 근처에 숙소를 구해야 했고 
실습 시간 내의 식사는 주로 실습지나 실습지 근처의 식
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실습기간의 지출 비용이 
많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실습의 경우 숙소를 
구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식사는 
주로 자신이 머무르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습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대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칠곡 OO대병원 같은 
경우도 집을 구해야 했어야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었는데, 비대면 실습하니까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좋
았던 것 같기도 해요.”(대상자 2)

“대면 실습 때는 점심이나 저녁을 사먹어서 돈이 들었
는데 비대면 실습은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밥값이 안 들
어서 좋았어요.”(대상자 6)

“집이 타지라서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실습을 하다보니 교통카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대상자 9)

제 6주제 새로운 경험  
하위주제 1. 환자에 대한 부담이 없음
참여자들에게 직접 환자를 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해야 
할 질문을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은 조금
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반면 비대면 실습 시 제공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질문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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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
었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할 땐 직접 환자를 보고 질문을 해야 하는 부
담감이 있는데... VSIM을 하면은 그 질문 목록이 있으
니까 그걸 계속 물을 수 있고. 환자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니까 부담감이 없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대상
자 6)

하위주제2. 정확한 절차와 술기를 익힘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동안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재 임상 실습에서는 접하기 힘든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용어와 술기를 익힐 수 있었으며,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간호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절차를 습득하
게 되었다.  

“V SIM을 이용하니깐 프로토콜을 알 수 있었던 건 좋
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뇨환자이고 어떤 상황이면 
내가 어떤 순서에 맞춰 간호를 해줘야 하는지...”(대상자 
7)
“제가 산과 실습을 못해봤었는데... 이번 여성실습을 하
면서 환자가 견갑난산이어가지고 ...그 산모를 돕는 실
습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임상에서 견갑난산 자체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V SIM은  그거와 관련된 산과적 
용어나 술기들을 익힐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대상자 4)

하위주제3 원하는 검사를 해볼 수 있음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시 환자에 대한 자료는 실습현장

에서 제공되는 검사결과만을 참고하여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 실습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의 오더 
없이 클릭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실시해 볼 수
가 있어 환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고 하였다.  

 
“병원에 가면은 검사는 의사 오더에 의해 실시해야 하
고 또 ...검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VSIM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검사를 더 진행할 수가 있어
서... 이 사람이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그러면 점수는 100점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대상자 1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시도되었다. 간
호대학생의 경험은 ‘성실하지 못함’, ‘의구심’, ‘답답함’, 
‘힘겨움’, ‘여유로움’, ‘새로운 경험’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인 ‘성실하지 못함’은 참여자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습에 참여함으로 환경의 
특성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
됨으로써 실습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간호대학생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쉬운 수업’으로 지
각하며 상대적으로 게을러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는 온라인 실습 시 학생들이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생과 교수자가 활발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수업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연
구를[20-21] 고려할 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실습 시 
실시간 미팅을 통해 실습상황에 관한 질문이나 발표를 
하게 하여 최대한 교수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여 학생들
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주제 모음인 ‘의구심’은 대상자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환자를 접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 
속의 상황만 접하다 보니 실습보다는 이론교육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고, 이런 교육을 받고서 실재 현장에서 자
신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해함을 나타
낸다. 이는 Kim, Kim & Lee[16]의 임상 실습 교과의 
교내실습 경험 연구에서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
움’의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임상 실습 교육이 간호사로
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간호대학생
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을[18]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임상 실습
이 부득이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간호대학
생이 임상 실습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을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실습 진행 시에도 일방적인 내용의 전달 형태가 아닌 주
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호를 적용하도록 운영하여 간호대
학생의 현장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
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인 ‘답답함’은 임상 실습을 하는 동
안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과 간호 중재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등 간호사의 자질을 습득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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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3] 온라인 실습으로 실제 환자와 접촉하지 못해 정확
한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였고 교수
와도 직접 만나지 못함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
함을 아쉬워하였다. 이는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과와 간호대학
생이 비대면 이론 수업을 ‘짜증 나고 아쉬운 수업’으로 
지각하고 ‘소통 부재로 답답함’이 20.95%로 나타난 
Kim[19]의 연구, 비대면 수업 시 교수-학습자 그리고 학
습자 간의 소통 부족으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Jung[2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
과는 비대면 실습의 단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비대면 실습을 계획하고 운영 시 실시간 화상 미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과 실습 지도교수의 접촉 시
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
드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향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
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주제 모음인 ‘힘겨움’은 ‘과제 작성에 대한 부
담감’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 16사태로 인해 임상 실습이 비대
면으로 운영됨에 따라 차후 각종 평가[3]를 대비하여 이
에 대한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에
게 각종 보고서나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핵심 술기 
술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 간호대
학생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제 중심
의 비대면 실습 교육보다는 임상 실습교과목별 현장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실습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하
여 간호대학생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
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핵심 술기 
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술기 별 필요한 물품을 학
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인 ‘여유로움’은 현장의 교대 시
간에 맞추지 않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습이 이루어지
므로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임상 
실습 시 긴장, 불안, 우울, 무력감 등 스트레스 증상을 경
험하는 데[25]  반해 비대면 실습은 편안하고 익숙한 가
정에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19]의 간호대학생
이 지각한 비대면 수업의 내용분석에서 편리하고 매력적
인 수업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이는 세 번째, 네 번째 주제 모음과 반대
되는 내용으로, 대상자들은 온라인 실습의 장, 단점을 모

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제모음인 ‘새로운 경험’은 대

상자들이 비대면 실습 시 제공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
용하면서 임상 실습에서 접하지 못했던 사례를 접해 봄
으로써 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졌으며, 컴퓨터 화면
을 마주하고 하는 실습이라 부담 없이 프로그램 속 환자
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궁금한 검
사 또한 자유롭게 해보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 실습 교육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
각되는데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대면으로 임상 실습을 
실시하더라도 온라인 실습을 병행하여 임상 실습에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으로 경험한 
것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
서 실습한 것과 임상 실습 시 접하지 못한 새로운 사례를 
접하고 정확한 절차를 익힐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
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는 환자와 직접 접할 수 
없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실습 시 간호대학생에게 세심하고 
정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Son Song, Won & 
Lim[26]과 Kim, Kim & Lee[16]의 연구에서 교내실습
에서 간호대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즉각
적인 피드백을 받은 부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식이 
향상된 것이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임상 실습은 물
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실습 운영 시에는 교수
의 세심한 배려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실습에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실습 중 교수와 학생이 소통할 시간을 
확보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설명을 제공하
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화되
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 동안 경험한 것
을 통해 비대면 실습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온라인 
실습의 운영은 자칫 학생들의 과제수행 부담감만 증가시
킬 수 있음으로 일방적인 과제부여 형태의 실습을 지양
하고, 실재 임상 현장이 아닌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대
한 실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교내 실습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습
의 전 과정에 교수와 현장 지도자가 함께 하면서 즉각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체험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요구충족은 물론 나아가 임상 실습의 학습 목
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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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
과 6개의 주제군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비대면 실습
동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환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대면 온라인 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습교과목별 특성과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
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실습프로그램 구성은 일방적인 내용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토론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실습의 전 과정에 교수가 동참하여 사례별 자세한 
설명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제한점
이 있음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
다. 그러므로 지역을 달리하여 비교 및 반복 연구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안
전과 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수행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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